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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정서인식능력이 중학생 정서인식능력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대화시간의 조절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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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개요

코로나19 이후 청소년들의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의 건강한 정서발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본 연구는 부모의 정서인식능력이 중학생 

자녀의 정서인식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이해할수록 자녀

에게 더 따뜻하고 지지적인 양육 방식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

으며, 이러한 긍정적 양육은 자녀가 감정을 더 잘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정서적 역량이 실제 양육행동으로 이어져 자녀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로임을 보여준다. 정서인식

능력이 높은 부모는 비교적 짧은 대화시간으로도 자녀의 정

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나, 감정을 잘 이해하

지 못하는 부모일수록 자녀와 많은 시간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교육에서 단순히 

“자녀와 더 많이 대화하세요”라고 일반적으로 조언하는 것보

다, 부모의 정서인식능력을 향상시키고 각 가정 상황에 맞는 

맞춤형 양육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정서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다. 

이 연구는 가정에서 아이들의 감정 교육을 어떻게 도울 수 있

는지,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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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부모의 정서인식능력이 긍정적 양육태도를 매개로 하여 학생의 정서인식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자녀 대화시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중학생의 정서인식능력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및 개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의 4차년도(중1)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데이터에는 부모와 학생의 정서인식능력에 대한 특별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모와 학생 모두의 정서인식

능력에 응답한 2,27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남학생 1,142명, 50.3%). 분석은 Process Macro Model 4, Model 1, Model 7을 

통해 각각 매개효과,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적 양육태도는 부모의 정서인식능력과 학생의 정서인식능력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정서인식능력과 긍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대화시간이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부모-자녀 

대화시간이 적을 때, 부모의 정서인식능력이 긍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부모의 정서인식능력

이 긍정적 양육태도를 매개하여 학생의 정서인식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부모-자녀 대화시간에 따라 조절되는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정서인식능력 수준에 따른 차별적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부모교육에서 정서인식능력과 양육

행동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접근 방식과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맞춤형 의사소통 훈련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부모 정서인식능력, 중학생 정서인식능력, 긍정적 양육태도, 부모-자녀 대화시간, 조절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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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청소년들의 정서적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2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따르면, 중학생의 정서･행동 관심군 비율이 2019년 

8.9%에서 2022년 11.3%로 증가했으며, 우울･불안을 경험하는 학생 비율도 같은 기간 6.2%에

서 9.1%로 상승했다(교육부, 2023). 국제적으로도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불안장애가 25.8%, 

우울증이 23.8%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어(Amorós-Reche, Belzunegui-Pastor, Hurtado & 

Espada, 2022),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단계이자 정신건강이 취약한 시기이다(Erikson, 1963). 이 시기의 

정서적 발달은 정신건강과 대인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정서조절 능력이 또래관계 만족도의 43%, 학교생활 적응도의 3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lak, Domitrovich, Weissberg & Gullotta, 2015; van Noorden, Haselager, Cillessen 

& Bukowski, 2015). 따라서 학업적 성취뿐 아니라 적응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학생의 정서 

발달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이정숙, 채수은, 2021). 적응적인 정서발달이란 단순히 감정을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며 적절히 대처하

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말한다(Mayer & Salovey, 1997). 특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의 조사에 따르면, 정서인식능력이 높은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스트레

스 대처능력이 2.3배, 또래관계 만족도가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적응적 발달을 위해서는 이들의 정서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의 정서발달은 다양한 정서적 역량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서적 

역량들 중에서도 ‘정서인식능력’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정서

인식능력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정서조절, 공감능력, 정서표

현 등 상위 수준의 정서적 역량 발달을 위한 토대가 된다(Baron-Cohen et al., 2001; 

Salovey & Mayer, 1990).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정서인식능력은 아동기부터 청소년기를 

거치며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정서인식능력이 질적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의 정서인식능력 발달은 이후 성인기의 정서적 적응을 예측

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Greenberg, 2016). 최근의 신경과학 연구들은 청소년기 두뇌 발달과 

정서인식능력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 시기의 정서인식 발달이 전두엽 및 

편도체의 성숙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정서인식능력의 발달은 단순한 감정 인지를 넘어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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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분석 연구들은 청소년의 정서인식능력이 또래관계, 학교적응, 학업성취 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Blatt, 2008). 특히 정서인식능력이 높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 원인을 이해함으로써, 상황에 적합한 정서조절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정서인식능력은 청소년기 정신건강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 종단연구

들은 청소년기의 높은 정서인식능력이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의 발생 위험을 낮추고, 

공격성이나 비행과 같은 외현화 문제를 예방하는 데 기여함을 보여준다(김선미, 홍상황, 

2014; Seymour et al., 2016). 이와 같은 이론적, 실증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정서인식능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정서인식능력은 다른 정서적 역량들의 발달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며, 특히 청소년기의 

건강한 정서발달과 적응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의 정서인식능력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Achenbach & Howell, 1989; Aka & Gencoz, 2014; Lerner & 

Steinberg, 2009). 부모는 자녀가 처음으로 만나는 정서 교육자이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물이다(Gottman, Hooven & Katz, 1994; Saarni, 1990).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을 때, 자녀의 정서적 요구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정서인식능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Castro, Halberstadt, Lozada & Craig, 

2015; Eisenberg, Fabes & Murphy, 1996; Field & Kolbert, 2006). 가족은 자녀가 감정

을 표현하고 갈등을 관리하며 차이점을 협상하는 첫 번째 환경이며, 건강한 가족 내 상호작용

은 자녀의 정서 역량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Alavi et al., 2017). 다수의 연구는 

부모의 정서인식능력이 자녀의 정서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Achenbach & Howell, 1989; Kolb, 1989; Parke & Buriel, 2006). 예를 들어, 

Turculeţ과 Tulbure(2014)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정서인식능력이 자녀의 정서 발달에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부모의 정서적 이해와 자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자녀

의 정서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Salovey 외(2000)의 연구 또한 부모

가 자녀의 정서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자녀의 정서인식능력이 더 높다는 결과를 보여

주며, 부모의 정서조절 수준이 자녀의 정서와 연결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 역시 학생의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강다윤, 박정윤, 

2024; Argyriou, Bakoyannis & Tantaros, 2016; Darling & Steinberg, 1993; Young 

& Widom, 2014). 양육태도는 자녀를 키우는 정서적 환경으로서 자녀의 적응적 발달을 예측

하는 주요 요인으로 오랫동안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Darling & Steinberg, 

1993).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따뜻함과 지지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시키며, 

이는 정서인식능력과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Betts, Trueman, Chiver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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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bridge & Stephens, 2013). 반면, 강압적이거나 방임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낮은 

자존감, 불안감, 스트레스 등을 유발하여 부적응적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han & Koo, 2011; Lamborn, Mounts, Steinberg & Dornbusch, 1991; McElhaney 

& Allen, 2001). 

부모의 정서인식능력이 자녀양육태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로는 여러 이론적 프레임워

크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특히 Gross(2015)의 정서조절 이론에 따르면, 정서인식은 효과적

인 정서조절의 첫 단계로, 자신의 정서 상태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높은 부모일

수록 상황 선택, 인지적 재평가, 반응 조절과 같은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서조절 능력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분노, 좌절, 

슬픔 등)를 건설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하여 보다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으로 이어진다

(Rutherford, Wallace, Laurent & Mayes, 2015). Meyer와 동료들(2014)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정서인식능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부모의 정서인식능력이 자녀양육태도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지지한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주요한 영향 요인일 뿐만 아니라, 부모의 특성과 자녀의 특성을 

이어주는 매개 변인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신정희와 심혜원(2011), 최효식 외(2015)의 연구

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 양육스트레스와 자녀 사회적 능력이나 정서성 기질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화옥과 김민정(2014)의 연구에서도 양육스트레스와 학교적

응 간의 관계를 양육태도가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부모의 양육

태도가 부모의 정서적 특성과 자녀의 정서 발달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본 연구는 부모 정서인식능력과 학생 정서인식능력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양육태도가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 정서인식능력과 긍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는 부모-자녀 간의 대화시간에 의해 영향

을 받을 수 있다. 사회학습이론(Bandura, 1977)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반응과 표현방식을 학습하는데, 이때 상호작용의 빈도와 지속시간은 학습효과의 강도

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Thompson & Meyer, 2007). 발달맥락주의 관점에서도 부모

-자녀 관계의 질적 특성이 상호작용의 양적 특성에 의해 조절된다고 설명한다(Lerner, 

1991). 실제로 부모와 자녀 간의 충분한 대화시간은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고, 자녀의 정서적 

요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부모가 자신과 자녀의 정서를 더욱 깊이 인식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류신혜, 박수아, 2023; 배희분, 옥선화, 양경선, 2013).

반면 청소년기에는 이러한 관계가 더욱 복잡해진다. 부모-자녀 대화시간이 부모-자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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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을 조절하는 중요한 변수이지만(Larson & Richards, 1994), 청소년기의 특성상 또래

관계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부모-자녀 대화시간이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Collins & Laursen, 2004). 실제로 청소년기에는 자율성이 증가하면서 부모와의 상호

작용 빈도가 반드시 정서적 유대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Branje, Laursen & 

Collins, 2012), 일부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대화시간이 정서인식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강다윤, 박경윤, 2024).

이러한 복잡한 관계는 서현원 외(2021)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대화시간 간의 상호작용이 자녀의 정서와 그릿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특성이 부모-자녀 대화시간 수준에 따라 자녀의 특성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대화시간을 조절변수로 활용하여 부모 

정서인식능력과 긍정적 양육태도, 학생 정서인식능력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정서적 특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쳤으며, 부모의 정서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보다는 학생이 인식하는 부모의 특성

에 의존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매개효과를 다룬 연구도 있었지만,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는 데 그쳤고, 부모-자녀 대화시간과 같은 구체적인 부모 행동의 조절효

과를 다룬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자기 보고 측정에 내재된 사회적 바람직성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모의 정서인식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모 정서인

식능력과 학생 정서인식능력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긍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

과와 부모-자녀 대화시간의 조절효과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부모의 정서적 특성과 구체적인 

행동이 자녀의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학생의 

정서인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교육 및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 부모교육 및 사회적 

개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 정서인식능력이 학생 정서인식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긍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와 부모-자녀 대화시간의 조절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 정서인식능력과 학생 정서인식능력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양육태도가 

매개역할을 하는가?

연구문제 2. 부모 정서인식능력과 긍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대화시간이 

조절역할을 하는가?

연구문제 3. 부모 정서인식능력과 학생 정서인식능력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는 부모-자녀 대화시간에 따라 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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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이하 KCYPS) 2018 4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해당 데이터

는 중학교 1학년 시점의 자료로,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가 중학교에 진학한 2021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4차년도 자료에는 부모와 학생의 정서인식능력에 대한 특별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들 문항에 모두 응답한 2,270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남학생 1,142명(50.3%), 여학생 1,128명(49.7%)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측정도구

1) 부모 및 학생 정서인식능력

본 연구에서는 KCYPS 2018 4차년도 데이터 중 부모와 학생의 정서인식능력을 활용하였

다. 사용된 도구는 Baron-Cohen, Wheelwright, Hill, Raste, Plum(2001)이 개발한 

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RMET)로, 타인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이 테스트는 사진을 보고 제시된 네 가지 감정 중 가장 적절한 감정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씩으로, 모든 문항에

서 올바른 감정을 선택한 경우 28점을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 부모와 학생 정서인식능력의 

신뢰도는 각각 .665와 .63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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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긍정적 양육태도

긍정적 양육태도는 KCYPS 2018에 포함된 부모 양육태도 척도(PSCQ_A)를 사용하여였

다. 이 척도는 Skinner, Johnson and Snyder(2005)가 개발한 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 for Adolescents(PSCQ_A)를 김태명과 이은주(2017)가 한국판으로 타당

화한 도구이다. 이 도구는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양육태도를 

긍정적 양육태도(따스함, 자율성 지지, 구조 제공)와 부정적 양육태도(거부, 강요, 비일관성)로 

나누어 각각 4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양육태도와 관련

된 문항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부하량이 .4 미만인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문항은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해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긍정적 양육태도 관련 11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따스함 .887, 자율성 지지 

.860, 구조 제공 .756, 전체 긍정적 양육태도의 신뢰도는 .640으로 나타났다.

3) 부모-자녀 대화시간

부모-자녀 대화시간은 배상률 외(2013)의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 조사의 문항을 수정보완한 

KCYPS 2018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는 ‘지난 학기 중 하루 일과 중 부모님(또는 보호자)과

의 대화시간’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전혀안함(1점), 30분 미만(2점), 30분~1시간 미만(3점), 

1시간~2시간 미만(4점), 2시간~3시간 미만(5점), 3시간~4시간 미만(6점), 4시간 이상(7점)의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중과 주말 각각의 대화시간을 구분하여 응답이 수집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적인 부모-자녀 대화시간 변수를 산출하기 위해, 주중 대화시간에 5를 

곱하고 주말 대화시간에 2를 곱한 후, 7로 나누어 평균적인 부모-자녀 대화시간을 산출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7.0과 SPSS Process Macro 4.2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

였다. 먼저, 전체 변수의 기술통계를 통해 자료의 분포와 정규성을 검토하였고, 변수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부모 정서인식능력이 긍정적 

양육태도를 매개로 학생 정서인식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였으며, Bootstrapping을 통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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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부모 정서인식능력과 긍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대화시간의 조절효과는 

Process Macro Model 1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 정서인식능력이 긍정적 

양육태도를 매개로 학생 정서인식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부모-자녀 대화시간에 따라 달라지는지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7을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절된 

매개지수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통해 조건부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먼저 전체 

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가 3과 8보다 작으므로 전체 변인이 모두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Kline, 2016). 전체 변인간의 상관분석 결과 부모 정서인식역량

은 학생 정서인식역량(r =.767, p＜.001), 긍정적 양육태도(r =.179, p＜.001)와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고, 부모-자녀 대화시간과는 유의한 상관이 확인되지 않았다(r =-.029, p>.05). 학생 

정서인식역량의 경우 긍정적 양육태도와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으나(r =.199, p＜.001) 부모-

자녀 대화시간과는 유의한 상관이 확인되지 않았고(r =-.040, p＞.05),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대화시간 간의 상관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r =.234, p＜.001). 

1 2 3 4

1. 부모 정서인식역량 1

2. 학생 정서인식역량 .767*** 1

3. 긍정적 양육태도 .179*** .199*** 1

4. 부모-자녀 대화시간 -.029 -.040 .234*** 1

평균 16.31 15.53 3.18 3.98

표준편차 6.24 5.55 .49 1.27

최소값 1.00 1.00 1.27 1.00

최대값 27.00 28.00 4.00 7.00

왜도 -.52 -.50 -.36 .60

첨도 -1.01 -.90 .23 .04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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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개효과 분석

부모 정서인식능력과 학생 정서인식능력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4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Hayes, 2017). 먼저 1단계 

모형은 긍정적 양육태도의 3.2%를 설명해주었으며(F =75.425, p＜.001), 부모 정서인식능

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 =.014, p＜.001). 2단계 모형은 

학생 정서인식능력의 59.3%를 설명해주었으며(F =1649.614, p＜.001), 부모 정서인식능력

이 높을수록(B =.673, p＜.001)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B =.707, p＜.001) 학생 정서

인식능력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유의성에 대한 부트스트래핑 

결과(표 3 참조), 간접효과의 신뢰구간(LLCI와 ULCI)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긍정적 양육

태도의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Preacher & Hayes, 2004).

1단계: 종속변수(긍정적 양육태도) 2단계: 종속변수(학생 정서인식능력)

B SE t B SE t

(상수) 2.945 .029 103.010*** 2.316 .496 4.667***

부모 정서인식능력 .014 .002 8.685*** .673 .012 55.494***

긍정적 양육태도 .707 .153 4.623***

R2=.032, F =75.425*** R2=.593, F =1649.614***

표 2

부모 정서인식능력과 학생 정서인식능력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p＜.001

B SE LLCI ULCI

총효과 .683 .012 .659 .706

직접효과 .673 .012 .649 .696

간접효과 .010 .003 .006 .015

표 3

긍정적 양육태도 매개효과의 부트스트래핑 결과 

3. 조절효과 분석

부모 정서인식능력과 긍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대화시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1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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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 5 상단과 같다. 분석결과 부모 정서인식능력(B =.027, p＜.001), 부모-자녀 대화시간이 

높을수록(B =.146, p＜.001)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 정서

인식능력과 부모-자녀 대화시간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B =-.003, p＜ 

.05) R2변화량도 .002로 유의하였다(F =6.203, p＜.05). 부모-자녀 대화시간의 조절효과는 

그림 2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 정서인식능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태도가 증가

하였으며, 부모-자녀 대화시간이 많을 때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아지지만, 이러한 차이는 부모 

정서인식능력이 낮을 때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자녀 대화시간이 적을수록 긍정적 

양육태도의 기울기가 더 크게 나타나, 부모와의 대화가 적을 때 부모 정서인식능력이 긍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ffect SE LLCI ULCI

M-1SD(2.707) .019 .002 .014 .024

M(3.978) .015 .002 .012 .018

M+1SD(5.248) .011 .002 .007 .015

표 4

부모-자녀 대화시간에 따른 조건부 효과 검증  

그림 2. 부모-자녀 대화시간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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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부모의 정서인식능력과 학생 정서인식능력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대화시간이 조절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7(Hayes, 

2017)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표 5), 부모 정서인식능력(B =.027, p＜.001)과 부

모-자녀 대화시간(B =.146, p＜.001)이 긍정적 양육태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부모 정서인식능력과 부모-자녀 대화시간 간의 상호작용도 유의하게 나타났다(B

=-.003, p＜.05). 학생 정서인식능력에 대한 부모 정서인식능력(B =.673, p＜.001)과 긍정

적 양육태도(B =.707, p＜.001)의 영향도 유의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LLCI

와 ULCI가 0을 포함하지 않아 부모 정서인식능력, 긍정적 양육태도, 학생 정서인식능력 간의 

관계를 부모-자녀 대화시간이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조건부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표 6), 부모-자녀 대화시간이 M(LLCI: .006, 

ULCI: .016), M-1SD(LLCI: .007, ULCI: .021), M+1SD(LLCI: .003, ULCI: .013)일 때, 

모든 수준에서 LLCI와 ULCI가 0을 포함하지 않아 조건부 간접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세 수준 모두에서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며, 부모-자녀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매개효과의 

크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B SE t LLCI ULCI

매개변수 모형(종속변수: 긍정적 양육태도)

(상수) 2.352 .095 24.666*** 2.165 2.539

부모 정서인식능력 .027 .005 5.148*** .017 .038

부모-자녀 대화시간 .146 .022 6.491*** .102 .190

부모 정서인식능력 X 부모-자녀 대화시간 -.003 .001 -2.491* -.006 -.001

상호작용에 따른 R2증가 △R2=.002 F =6.203*

종속변수 모형(종속변수: 학생 정서인식능력)

(상수) 2.316 .496 4.667*** 1.343 3.288

부모 정서인식능력 .673 .012 55.494*** .649 .696

긍정적 양육태도 .707 .153 4.623*** .407 1.007

R2=.593 F =1649.614***

조절된 매개효과 B SE LLCI ULCI

부모-자녀 대화시간 -.002 .001 -.005 -.000

표 5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p＜.05, ***p＜.001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제2호

- 46 -

John Neyman 분석법(Hayes, 2017)을 통해 조절효과의 유의성 영역을 확인한 결과, 부모

-자녀 대화시간이 6.562점 이상일 경우 조건부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자녀 대화시간이 6.562점 이하인 경우(94.361%) 긍정적 양육태도는 학생 정서인식

능력에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부모 정서인식능력과 학생 정서인식능력 간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대화시간에 의해 조절된 긍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는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자녀 대화시간 수준에 따라 부모의 정서인식능력이 긍정적 양육태도를 통해 학생의 

정서인식능력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달라지며, 부모-자녀 대화시간이 증가할수록 매개효과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6.562점 이상일 경우에는 조건부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Effect SE LLCI ULCI

M-1SD(2.707) .013 .004 .007 .021

M(3.978) .011 .003 .006 .016

M+1SD(5.248) .008 .002 .003 .013

표 6

조건부 간접효과 검증  

그림 3.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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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KCYPS 2018 4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모의 정서인식능력이 중학생의 

정서인식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관계에서 긍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와 부모-

자녀 대화시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적 양육태도는 부모 정서인식능력과 학생 정서인식능력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부모-자녀 정서인식능력 간의 높은 상관관계

(.77)가 단순한 양육행동의 결과만이 아닌 더 복합적인 과정의 작용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한

다. 이는 거울뉴런 시스템을 통한 정서적 모방과 학습, 세대 간 애착 패턴의 전이, 그리고 

유전적 요인과 같은 다양한 메커니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부모 

정서인식능력과 양육태도 간의 유의미한 연결 경로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최근 정서심리학 

분야의 이론적 관점과 일치한다. 특히 정서인식이 뛰어난 부모들은 자녀와의 일상적 상호작용

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감정들을 더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관리함으로써, 민감하고 일관된 양육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는 단순히 부모의 기질적 특성이 아닌, 정서 처리 과정의 실제

적 역량이 양육 실천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매커니즘을 시사한다. 또한 부모 정서인식능력과 

학생 정서인식능력 간의 유의한 관계는 여러 경로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울뉴런 

시스템은 부모가 보여주는 감정을 자녀가 관찰하고 내면화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자녀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타인에 대한 적절한 감정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세대 간의 애착 패턴이 전이가 되는 과정도 자녀의 정서인식 발달에 깊에 관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유전적 요인도 부모-자녀 간의 정서인식 능력 차이를 좁히는데 영향을 미치

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과정을 고려할 때, 긍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는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인식 능력의 전이과정에서 중요한 경로를 제공해준다고 해석된다. 실제로 부모의 정서인

식능력은 자녀의 정서적 요구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긍정적 양육행동으

로 표현된다(Field & Kolbert, 2006). 부모의 정서인식능력이 높은 경우, 자녀에게 따뜻하고 

지지적인 양육을 제공할 가능성이 커지며(Castro et al., 2015), 이러한 환경은 자녀가 자신

의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데 필요한 안전 기지로 작용한다(Denham, 1998). 이는 부모의 

정서적 이해와 긍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정서발달을 촉진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함을 시사

한다(Turculeţ & Tulbure, 2014).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정서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정서인식능력 향상과 

함께 긍정적 양육태도를 촉진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건강한 가족 내 

상호작용이 청소년의 정서역량 개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Alavi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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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부모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서인식 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부모의 정서인식능력을 실제 양육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녀의 정서적 신호를 

읽고 적절히 반응하는 실천적 기술 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정서적 요구를 이해하고, 이에 부합하는 지지적이고 일관성있는 긍정적 양육전략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긍정적 양육태도 외에도 다른 매개 메커니즘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부모-자녀 간 정서적 공명(emotional resonance), 

가족 내 정서적 분위기(emotional climate), 그리고 명시적/암묵적 정서사회화 과정 등이 

추가적인 매개경로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추후연구를 통해 더욱 포괄적으로 탐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가 수행된 2021년은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 

맥락이 크게 변화된 시기였다. 학교와 학원의 휴교, 외부 활동의 제한 등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러한 양적 증가가 반드시 긍정적인 상호

작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수 있따.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사회적 격리나 스트레스가 

부모의 정서적 소진을 초래할 수 있으며(김성현, 2021; Serafini et al., 2020; Spinelli 

et al., 2020), 부모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감정적으로 피로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 부모의 

정서인식능력 및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영희, 김선미, 김유지, 정혜숙, 

2022). 이러한 맥락은 본 연구에서 발견된 대화시간의 제한적 효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단순한 대화시간의 증가보다는 부모의 정서적 역량과 상호작용의 질이 

더욱 중요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질적 측면과 함께, 부모의 정서적 상태나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이 정서인식능력의 전이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다차원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자녀 대화시간은 부모 정서인식능력과 긍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부모의 정서인식능력이 낮을 때 대화시간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둘째, 부모-자녀 대화시간은 부모 정서인식능력과 긍정적 양육태

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대화시간이 적을 때 부모의 

정서인식능력이 긍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정서인식능력이 높은 부모는 짧은 상호작용에도 

자녀의 정서적 욕구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적절히 반응할 수 있어, 대화시간의 영향을 상대적

으로 덜 받는다. 이들은 제한된 시간 내에서도 자녀의 미묘한 정서적 신호를 포착하고 효과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Salovey et al., 2000). 다음으로 정서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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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낮은 부모의 경우, 오히려 대화시간이 부족할 때 긍정적 양육태도 형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간적 제약을 인식할 때 더욱 집중적이고 의식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하려는 보상적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Alegre, 2012).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과도 연관된다. 이 시기에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단순한 시간

의 양보다 상호작용의 질이 더욱 중요해지며(Larson & Richards, 1994), 특히 정서인식능

력이 높은 부모는 제한된 시간을 질적으로 충실하게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정서인식능력이 

낮은 부모는 시간 제약 상황에서 오히려 더 집중된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 양육태도를 발전

시키려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발견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에서 양적 측면(대화시간)과 질적 측면(정서인식능력)

이 복잡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짐을 시사한다. 특히 시간적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정서인식능력이 긍정적 양육태도 형성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

결과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설계에서 부모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정서인식능력이 낮은 부모를 대상으로 할 때는 자녀와의 충분한 대화시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정서인식능력이 높은 

부모의 경우, 제한된 시간 내에서도 효과적인 정서적 상호작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부모 정서인식능력이 긍정적 양육태도를 통해 학생 정서인식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자녀 대화시간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효과의 실제적 의미를 해석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나(R² 증가분 = .002), 

이는 대규모 패널데이터의 특성상 나타난 결과일 수 있으며 실제적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적 효과는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과 연관 지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기는 자율성 욕구가 증가하는 시기로, 부모와의 상호작용 패턴이 질적으로 변화하는 때이다. 

높은 정서인식능력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정서적 요구를 빠르게 파악하고 적절히 반응하기 

때문에, 짧은 상호작용으로도 충분한 지지와 안정감을 전달할 수 있다(Salovey et al., 2000). 

이러한 발견은 청소년기 부모-자녀 관계에서 단순한 시간의 양보다 상호작용의 질이 더욱 

중요함을 시사한다(Branje et al., 2012). 따라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는 대화시간

의 양적 증가보다, 제한된 시간 내에서도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청소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의사소통 전략의 개발과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부모 정서인식능력이 학생 정서인식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서 긍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그리고 부모-자녀 대화시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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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적 시사점과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

는 부모의 정서인식능력이 자녀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는 부모의 정서적 특성이 양육행동을 매개로 자녀에게 전달된다

는 정서사회화 이론(Eisenberg et al., 1998)을 경험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특히 대규모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모와 자녀의 정서인식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했다는 점에서, 기존

의 자기보고식 연구들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였다.둘째, 부모-자녀 대화시간의 조절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부모의 정서적 특성이 양육행동으로 표현되는 과정에서 대화시간이라는 맥락

적 요인의 역할을 규명하였다. 특히 정서인식능력이 낮은 부모에게 있어 대화시간이 보호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셋째, 청소년기라

는 발달단계에서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이 차별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이는 청소년기에는 단순한 상호작용의 빈도보다 질적 특성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향후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연구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의 정서인식능력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정서인식능력이 낮은 부모를 

대상으로 할 때는 자녀와의 충분한 상호작용 시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본적인 정서

인식 훈련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반면 정서인식능력이 높은 부모의 경우, 제한

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질 높은 상호작용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부모교육에서 정서인식능력과 양육행동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접근이 요구된다. 부모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동시에, 이를 실제 양육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전략을 함께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는 부모의 정서

적 역량 강화와 실제 양육행동의 개선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맞춤형 의사소통 훈련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자율성 욕구를 

존중하면서도 효과적인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

다. 특히 짧은 상호작용에서도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정서

발달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 수행되

어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종단설계를 

통해 변인 간의 발달적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자녀 대화시간의 양적 측면만

을 고려했다는 한계가 있다. 부모의 정서인식역량과 대화의 질적 측면 간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으며, 대화내용이나 상호작용 방식과 같은 질적 요소들을 포함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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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자메시지나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대화시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대화시간의 정확한 측정에도 제한이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대면/비대면 대화를 구분

하고, 대화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의 맞벌이 여부, 한부모 여부 등 가정환경 요인들을 통제변인으로 

고려하지 못했다. 이러한 가족 구조적 특성들은 부모-자녀 대화시간과 그 영향력에 주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포함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

서는 이러한 가정환경 변인들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부모-자녀 간 

정서인식능력의 관계를 탐색하는 기초연구로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

가 있다. 청소년기의 정서발달과 부모-자녀 관계는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으므

로, 후속 연구에서는 성별 차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모 정서인식능력이 학생 정서인식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부모-자녀 대화시간의 차별적 영향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청소년기 부모-자녀 관계에서 대화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이 어떻게 상호작용하

는지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정서발

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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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parents’ emotional awareness on middle 

school students’ emotional awareness: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time

Choi, Eunyoung*

This study aimed to explore ways to enhance students’ emotional awareness by 

examining the influence of parents’ emotional awareness on students’ emotional 

awareness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as well as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time.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drawn from the fourth wave (2018)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KCYPS)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focusing on middle school first-year students. A total of 2,270 responses, which 

included both parents’ and students’ emotional awareness, were analyzed(50.3% 

male students). The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Process Macro to verify the 

mediation effects, moderation effects, and moderated mediation effects, while the 

significance of indirect effects was tested using bootstrapping.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emotional awareness and students’ emotional awareness. Second, 

parent-child communication time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emotional awareness and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Thir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parents’ emotional awareness on students’ emotional awareness through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was found to be significant depending on the level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time.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parents’ emotional awareness,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and the time spent in 

parent-child communication, suggesting the necessity of parental education and 

intervention to improve students’ emotional awareness.

Key Words: parents’ emotional awareness, middle school students’ emotional awareness,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parent-child communication time, moderated 

media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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